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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 2021. 2. 21. [월)

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

‘무죄재판 거래’허위발언, 원희룡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

○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 “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배가 

100억원 이상을 베팅했다” 글 작성

 - 민주당 선대위, ‘원희룡 본부장은 이재명 후보가 무죄 재판 거래에 개입했거나 개입한 

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 공표’

○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, 피고발인 조사 요청

민주당 선대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양부남 단장은 “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래에 김만

배가 100억원 이상을 베팅했다”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후보가 무죄 재판 거래에 개입했거

나 개입한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

을 <공직선거법> 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.

원희룡 본부장은 2022.2.19.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“권순일과 조재연이 이재명 후보 대법원 

파기 환송의 주역이다.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일등

공신들이다. 이들에게 김만배가 50억원씩 주려고 했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무죄 재판 거

래에 김만배가 100억원 이상을 베팅했다는 뜻이다”라는 게시글을 게시했다.

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이재명 후보가 김만배씨에게 대법관 매수를 통한 무죄재판 거

래를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원희룡 본부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

“이재명 후보의 무죄재판 거래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이재명 후보가 무죄재판 거래에 개입

하였다”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“개입된 사실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허

위사실을 공표했다”고 밝혔다.

<공직선거법> 제250조(허위사실공표죄) 제2항은 “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

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, 그

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

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

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다. (끝)


